
  “2‐2‐2” 

이것은 저와 동역자들의 올해 기도제목이며 목표랍니다. 

2시간기도, 2회 성경통독, 2교회개척이란 목표를 두고 시작한 2013년 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릴 것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우치고져 세운 목표입니다. 

동역자님들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삶에도 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아구아디따의 센터 봉헌식을 하나님앞에 행하고 이젠 아동들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책 걸상이 부족해서 반 수 이상은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센터에서 아동들은 마냥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기까지 특히 엑토르라는 형제의 수고가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센터의 마무리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것 보다는 하나님안에 사는 것을 더 사모하고, 얼마 전엔 이웃에 문짝도 

없는 허름한 판자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가 문짝도 

달아주고 왔습니다. 

저희와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동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주일엔 센터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키타반주도 돕고 있습니다. 

엑토르 형제가 믿음에서 든든히 서 가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신학년에 들어선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별로 찾아가서 학용품을 전달해 주고 저희 어린이 사역의 수혜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심방도 하면서 올 한 해의 사역들을 더욱 넓히시고져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디아나 라는 여학생은 임신을 했고 죠안이란 학생은 약물중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디아나는 남자의 집에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 남자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임신초기 여러번 유산의 위기도 있었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죠안은 재활센터를 가야하는데 어려움이 많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야학을 찾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특히 10학년을 맞은  

안지와 까밀로가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했기에 2년  

남은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설득해 다시 학교로 돌려 보냈습니다. 

안지와 까밀로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기까지 생활과 학업을 위해 매달 50달러정도가 

필요한데 이들을 졸업까지 잘 돌봐 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이발봉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치과선생님도 동참해 주셨구요. 

특히 작년부터 시력이 나쁜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안경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100개가 넘는 안경을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안과의사로 봉사해 주신 의사선생님께서 안경테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는 렌즈만 주문했구요. 

하루가 짧다고 몰려드는 부모님들과 아동들을 맞으면서 의사선생님들도 짧은 점심식사 

시간을 빼고 열심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보디라이프라는 스포츠센터의 협력가운데 두 주에 한 번씩 에어로빅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쑥스러움 많은 시골분들이라서인지 아직 많은 분들이 구경만 하시고 선뜻 참여를 

못하시지만 저희 어린 친구들과 용감한 어머님들은 열심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룸바라는 이 나라의 춤과 리듬을 에어로빅에 접목한 것이라서 더욱 재미있어 합니다. 

올해의 첫 생일잔치는 아구아디따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센터에서의 첫 생일잔치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기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콜롬비아주재 한국대사관의 추 종연 대사님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형 입체 

텔레비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이 도착한 날, 호기심에 가득차서 텔레비젼 박스를 힐끔거리며 눈 반짝이던  아이들에게 

 



입체영화를 보여 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에 협력하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삶과 사고가 더욱 풍성해 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구원에의 열망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섬김을 시작한 이곳 아구아디따는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중보기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학생들이 예쁜 모습으로 성장하고 남학생들이 훌쩍 커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더불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유혹과 유혹의 낭떠러지 사이를 걷는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 바라보듯 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늦기 전에 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간을 초월해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오늘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7일    콜롬비아에서    김   혜  정 선교사 올림 

 
 

중보와 찬양의 자리에 콜롬비아를 올려드립니다. 

1.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아구아디따에서의 예배를 통해 지역을 

묶고있는 미혹의 세력들이 파괴되어지도록 

2. 청년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함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실한 일꾼이요 

예배자도 성장해 나가도록 

3. 300명의 어린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4.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계심을 감사드리며, 콜롬비아 

선교를 동역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